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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젠텍, 원숭이두창 분자진단제품 개발 중 

▶ 혁신적 분자진단 플렛폼기술 확보를 통해 원숭이두창 외 신규 질병에도 신속 대응 가능 

▶ 분자진단제품 필요지역에 순차적으로 공급을 준비할 예정 

 

<2022-06-29> 체외진단 선도기업 수젠텍(253840, 대표이사 손미진)이 원숭이두창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RT-

PCR 기반의 분자진단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29일 밝혔다. 

 

세계보건기구(WHO)는 지난 26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(PHEIC) 선언을 보류했지만, “명백히 진

화 중인 보건 위협”이라며 향후 3주 동안 증가율, 사망률, 입원율 추이, 돌연변이 발생 등을 살펴 비상사태를 

재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. 

 

전문가들은 원숭이두창의 대표 증상인 발진만으로는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고 검체를 채취해 PCR(분자진단)검

사를 진행해야 진단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장 잠복기가 21일인만큼 선제적인 PCR 검사로 감염여부를 

신속히 선별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. 

 

그동안 수젠텍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결핵 및 약제내성,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수 있는 Real-Time PCR & DNA 

chip 통합형 다중분자진단시스템을 개발해왔다. 해당 기술은 단일 용기에 유전자 증폭과 혼성화를 동시 진행할 

수 있는 세계최초 신기술(A&A 기술)로 원스텝으로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선별까지 가능하다.  

 

또한, 최근 국가지원 사업으로 포항공과대학교 및 한국기계연구원과의 공동으로 연구개발중인 “신·변종 호흡기 

바이러스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현장 분자진단 시스템 개발”(행정기관: 산업통상자원부)을 통해 혁신적인 분

자진단의 현장진단을 위한 플렛폼 확보 등 면역진단 뿐만 아니라 분자진단분야에서 수젠텍의 기술력을 고도화

하고 있다. 

 

회사 관계자는 “원숭이두창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 억제 및 국가 방역사업에 일조하고자 신속하게 개발을 진행

중이다”며 “지금은 앞으로 임상시험 등 추가 프로세스를 거쳐 인허가 등을 고려 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필요

로 하는 국내 및 국외 지역에 순차적으로 공급을 준비할 예정이다”고 설명했다. 

 

이어 “10년 이상의 바이오∙나노∙IT 기술력으로 코로나, 당뇨, 임신, 심혈관 질환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

와 분석기기, 전자동 분석시스템 등을 연구∙개발해왔다”며 “회사의 다양한 원천 기술력을 기반으로 원숭이두창 

외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도 빠르게 대응 가능하다”고 말했다. 

 

 


